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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은 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.

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‘민족문제와 민 중 신 학 ’이라는 주제로 대담 

을  나누고자 하는 것 은  민족문제에 대 한  관심이 드 높아지는 오늘의 

상황에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민족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 인 가 ， 

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 엇인가를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 

다 .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 서 서 ，선생님께서 민족의식이 

라고 할 까 ，민족감정이라고 할까 하는 것 을  어떤 계기로 갖게 되었는 

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 다.

1. 민족문제에 눈을 뜰 때까지

因  1930년대에 일제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이 창설되었을 때 ，일본 

인들이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통치하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 

요. 그  당시 만주에는 일 본 인 ，조 선 인 ，몽 고 족 ，러시아인，만주족 등이 

있었는데，일본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 수 하 고 ，조선인들이 그  다음 

이 고 ，그  지역에서 가 장  많은 수 를  차지했던 만주족은 가장 열등하다 

는  식으로 민족서열을 만들었 지 요 . 일본인들은 음식의 차 이 ，품성의 

차이를 들먹이면서 그런 짓을 했 는 데 ，그렇게 한  까닭은 폭력적으로 

침략하는 제국주의 아래서도 ‘민 족 ’ 이라는 것은 함부로 깨뜨릴 수  

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것 을 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치하려고 한 

데 있었던 것 이지요. 저 는  사소한 문제에서도 민족감정이 맞부딪치 

면 격렬한 소 요 가  일어나는 것을 보 고  어린 마음에도 ‘민족이라는 

것이 굉장히 중 요 하 구 나 ’ 하는 것을 의식했었지요.

그  다 음 으 로 는 ，독립투쟁에 대한 경험을 들  수  있어요. 그 당시 민 

족독립을 위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합작하여 일제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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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했 는 데 ，그런 사람들이 무 시 로 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단 말 

이지요. 저의 어머니는 무 식 한  분 이 셨 는 데 ，저희 집을 찾아온 게릴라 

들에게 의복이나 먹을 것 을  공급해주 셨 어 요 . 제 가  자는 사이에 가만 

가만히 하신 일이라 처음에는 저 역시 까맣게 모국..7. 있었지요. 이렇 

게 무식한 어머니마저 민족해방을 염두에 두었나 하는 것이 퍽 신기 

했 고 ,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이 더해요. 그  당시에는 신화적인 존재들 

이 많았어요. 김일성을 위시하여 민족해방을 위해 통일전선에 선 장 

군들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떠 돌 아다니고，어린 우 리 들 은  뜻 도  모르 

면서도 “새 야  새 야  파 랑 새 야 ” 하 는  노 래 를  부르곤 했어요. 이런 경 

험들이 민족은 뿌리 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지요.

소학교 4학년 때 일본인 교장에 대항하여 데모를 벌이다가 퇴학당 

한  경험도 잊을 수  없어요. 그 리 고  그 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는 

데서 살았는데 교 회 를  다니면서 민족의식이 다시 싹 렀어요. 그  당시 

의 교 회 는  민족의식이 상당히 강 했어요.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한 적 

이 있지만，크 리스마스 때는 크 리 스마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모세 이 

야기나 에스더 이야기를 했 고 ，새벽기도회에서는 “주여 ! 이스라엘을 

구원할 때가 이 때 입 니 까 ”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

서 “한국이 독립할 때가 이 때 입 니 까 ” 하고 절규하곤 했었어요. 그 

당시의 교 인 들 은  그런 의식이 상당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잃어 

버렸던 민족의식을 교회에서 되찾았단 말이지요. 그 후  나이가 더 들  

어가면서부터는 민족의식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일본인 

들에게 개 인적으로 압박을 당하곤 했으니까요. 강제징병, 학병, 징용 

등 을  보고 들 으 며 ，처절한 약소민족의 비애를 느꼈습니다.

한 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어요. 조 금  시간이 흐 른  후  반성한 것이긴 

합 니 다 만 ，그  당시 간도의 조선족은 300만 명 가량 되 었 는 데 ，그들은 

중 국  말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족끼리 자급자족하며 살았어요. 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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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과 몇 차례 어울려 살다가도 구 타 나 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서 

로  배척하며 살 았지요. 그들의 입에서 직접 한마디도 듣지 못 했 지 만 ， 

그들의 마음속에는 일본에 의해 민족적으로 당한 한 과  분 노 가  응어 

리져 있었어요. 그들의 사는 모양은 극히 한심했지요. 가난하기 짝이 

없었어요. 그 들 은  연변에 잠시 머물다가 고향에 돌아간다는 생각만 

했지 영주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 았어요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에 

게 는 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개념화되기 이전에 감정으로 뿌리를 내리 

고  있었습니다.

제가 민중신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간도에 있던 그들이 바로 전형 

적 인 민중이 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. 우리 민족에 대해 생각할 

때 ，저 는  ‘민중적 민 족 ’이라는 표현을 쓰 는 데 ，이것도 간도에 있던 

우리 민족이 바 로  전형적인 민중이라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지요. ‘민 

족 주 의 ’에 대해 논의할 때 , 두  가지 부류로 나누지 않 아 요 ? 제국주의 

적 팽창을 위한 민 족주의가 그  하 나 고 ，그것에 대항하는 민족주의가 

또  다른 하 나지요. 우리 민족은 ‘민중적 민 족 ’으로서 외세에 의해 계 

속  당하기만 했는데, 저 는  우리나라 말  ‘민 족 ’에 해당하는 외국어는 

없다고 봐 요 . 영어의 네 이 션 (nation)도 , 독일어의 폴 크 (Volk)도  우 

리말 ‘민 족 ’을  표현하지는 못 해 요 . 일본 사람들도 ‘민 족 ’ 이라는 표  

현 을  사용하지만 우 리말과는 뉘앙스가 달라요. ‘민 족 ’이라는 것도 

‘민 중 ’만큼이나 고 유 한  것이지요.

2. 오늘의 민족문제를 보면서

B 요즈음 소련이나 중 국 에 서 도  민족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

있는데 선생님 소감은 어떻습니까?


